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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자의 마음·정신·생각을 닮아라. 그러면 육도 변화되고, 영도 하늘에 속한 

영으로 형성된다. 

2. 구세주의 마음·정신·생각·성품·행동을 닮아 살아라. 그래야 육도 영도 하늘

의 형체로 덧입고 변화되어 육은 하늘의 사람이 되어 살고, 영은 하늘나라의 

영이 되어 구원받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3. 마음·정신·생각의 상태에 따라 육도 영도 그 형체가 형성된다.

4. 마음·정신·생각이 결심하고 운동하니, 젓가락같이 약한 몸이 건강하게 형체

가 뒤바뀌었다. / 이와 같이 마음·정신·생각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

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의를 위해 살면 그 영의 형체가 하늘나

라 형체로 변화된다. 육신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온전히 변화된다.

5. 냉장고의 온도에 따라 물이 찬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미지근한 물이 된다. 

이와 같이 마음·정신·생각의 강도에 따라 자기 육도 영도 하늘에 속한 자로 형

성되거나, 사망에 속한 자로 형성된다.

6. 깊이 기도하고 마음·정신·생각을 일도하면 생시에도 꿈에도 자기 혼체가 확

실하게 보인다. 혼체는 육계에서는 자기 육체를 쓰고 나타나고, 영계에서는 육

의 형체를 쓴 혼체로 나타난다. 이때 육이 혼체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혼체가 영체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7. 생시에 마음·정신·생각이 또렷하여 뇌에 확실하게 기억된 것은 꿈에 혼체로 

봐도 또렷하게 보인다.

8. 깊이 기도하여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서 혼체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하게 

보인다. 꿈에 봐도 생시같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 보이는 것은 육체가 혼체로 



변화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영체도 변화된 몸이라서 그 육체와는 다르다. 육체

와 혼체의 행위에 따라서 의롭게 산 자의 영체는 더 빛나기도 하고, 악하게 살

거나 육적으로 산 자의 영체는 그 모습이 흉하여 잘 몰라보기도 한다.

9. 생시에 자기가 늘 보고 접하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꿈에 그 혼체나 영체

를 봐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다.

10. 지옥, 무저갱, 음부에 가서 거기에서 사는 영들을 자세히 보면, 고통을 받

아서 얼굴이 변형되어 있어도 누구의 영인지 알아본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형상과 모양과 생각과 행실을 닮아 삼위를 

사랑하며 살라고 목적을 두고 삼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

로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을 닮지 않은 자는 육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사라지고, 

그 영도 사망권으로 사라진다. 삼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의 육만 생명권에

서 살게 하시고, 그 영만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

12.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도 먼저는 삼위의 형상과 모양과 성품

과 행실을 닮은 다음에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성자와 함께 “나를 닮아라.” 하

며 시대 말씀을 주며 사랑해 준다. 그런데도 닮지 않은 자는 그 육신도 사망권

에서 살다가 끝나고, 그 영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흑암의 세계로 사라진다.

13. 창조자는 자기를 닮은 자만 취하신다.

14. 구세주도 자기를 닮은 자만 다스리고 주관한다.

15. ‘나나리’라는 벌은 새끼를 까 놓고 낳아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닮으라고 

안아 주고, 여름에는 날개로 온종일 부채질을 해 준다. 그런데도 자기와 모양

이 안 닮은 벌은 버리고, 닮은 벌만 데리고 가서 산다.

* 이 말씀을 받는 날 새벽에 성자 주님은 “나를 닮아라.” 하시며 두 가지를 깨



우쳐 계시해 주셨다. “창조주와 같이 너도 너를 닮은 자들만 다스려라. 안 닮

은 자들은 제 발로 기어 나간다.” 하셨다.

16. 누구든지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행실도 근본 창조자를 닮아야 근본자가 

제일 좋아하신다. 제일 많이 닮은 자를 제일 좋아하신다.

17. 닮아야 통한다. 안 닮으면 안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까이하지 못하게 된다.

18.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구원자의 마음·정신·생각·행위를 닮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악평한다. 하나님과 성자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구원하신다. 고로 구원자를 닮은 자만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19. 모든 존재 세계는 닮은 대로 모여 산다. 초목들도 활엽수는 활엽수대로 모

여 살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모여 산다. 모래는 모래끼리 모여 살고, 자갈은 

자갈끼리 모여 살고, 강돌은 강돌끼리 모여 산다. 물은 물끼리 모여 살고, 땅은 

땅끼리 모여 존재한다. 사람의 육신 세계도, 혼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각자 차

원대로 모여 산다.

20. 같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모여서 신앙생활

을 한다. 구원을 높은 차원으로 받든지, 낮은 차원으로 받든지, 자기 행위와 차

원대로 자기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

21. 삼위의 마음·정신·생각·행실·모양·형상을 닮은 대로 삼위와 가까이에서, 혹

은 멀리에서 살게 된다. 삼위를 덜 닮은 자들은 육이 세상에 있을 때 그만큼 

행하지 못했으니, 그 영이 천국 주관권 세계에 가더라도 삼위와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된다. 닮은 대로 통하고, 닮은 대로 접촉하고, 닮은 대로 가까이한다.

22. ‘천국’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같은 지구에서 살더라도 각자 

수준과 차원에 따라 수백만 차원으로 사는 위치가 다르다. 천국도 그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이다.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각자의 삶이 또 다



르다. 자기가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행하는 만큼 

자기 차원이 달라진다.

23. 마음·정신·생각을 잠재우지 말아라. 고로 혼체를 깨워서 살게 하여라. 그러

면 몸의 신경도 감각도 굳어지거나 죽지 않는다.

24. 뇌신경은 마음·정신·생각으로 감각을 더 예리하게 하기도 하고, 잠재워 둔

감하게 하기도 한다. 마음·정신·생각이 살아나면 혼체가 살고, 영체가 살고, 육

체의 감각도 더욱 살아서 존재하게 된다.

25. 뇌신경은 우측과 좌측으로 온몸에 내려와 배선되어 있다. 고로 풍을 맞아 

뇌에 이상이 생기면 한쪽이 마비된다.

26. 우측 뇌신경과 좌측 뇌신경 두 개가 몸에 내려와서 개성대로 둘이 하나 

되어 느끼게 한다. 이는 마이너스 신경과 플러스 신경이다. 마이너스 극과 플

러스 극, 둘이 하나 되어서 전기가 들어와 불이 켜지듯이, 뇌의 두 신경이 하

나 되어서 느끼게 한다. / 이와 같이 인간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두 

가지로 존재하며 하나 되어 느끼고 깨닫고 행하면서 산다.

27. 인간 자체로는 혼적 생각과 영적 생각이 하나 되어 느끼고 깨닫고 살게 

된다.

28. 육체와 혼체가 하나 되어 느끼며 살고, 혼체와 영체과 하나 되어 느끼며 

산다.

29. 모든 존재 세계는 상대성으로 존재하면서, 두 가지가 하나 되어 목적을 이

루면서 산다.

30. 힘과 에너지는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



31. 인간의 힘은 말로, 마음·정신·생각으로, 영파로 전달된다.

32. 가령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기도한다 하자. 그 기도의 말로 그 사람

에게 힘이 전달된다. 상대가 이것을 안다면 더 힘을 받게 된다.

33. ‘말, 마음·정신·생각, 행위’로 힘이 전달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게 하기도 

한다. 


